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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오조리 양어장은 자립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준 마을 공동체 자산이다. 정부 소유의 양어장이 마을

로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  

 

홍근수 오조리장(52)은 “착공 당시 마을에서 130만원을 부담했고, 주민들이 부상을 입으면서 이룩

한 양어장이었지만 사후 관리 소홀과 안일한 대처로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갔다”며 “최근 관련 증

빙자료를 찾아낸 만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”이라고 말했다.  

 

홍 이장 “소송과 별개로 양어장은 변화가 필요하다”며 “숭어 대신 넙치를 방류하는 등 고급 어종

을 양식해 소득을 높여나가겠다”고 말했다.  

 



 

작심한 듯 그는 식산봉의 문화재 지정 해제를 행정에 요청했다.  

 

그는 “오조리 내수면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카누경기를 개최, 해양레포츠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”

며 “하지만 식산봉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요트·낚시·수상쇼 등 관광사업을 벌이지 

못하고 있다”고 호소했다.  

 

수 십 년째 마을 발전이 정체되면서 주민들은 해양을 주제로 한 테마관광지 유치를 원하고 있다.  

 

홍 이장은 “식산봉, 내수면 양어장, 조개밭 등 매력적인 자원을 갖고 있어도 그동안 관광자원으로 

활용조차 못해 왔다”며 “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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